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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아유기의 심각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국 실에서 비 출산서비스를 통해 기에 처

한 임산부들에게 효과 인 도움을 주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분석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 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 비 출산서비스는 임신상담소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 출산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자신

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아이를 안 하게 출산하고 아이는 16세가 된 후 친생모의 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 출산서비스는 서비스의 근성과 지속성  신뢰성, 기 간의 연계와 력, 상담의 질

과 홍보 면에서 정 인 평가를 얻었다. 한국에 주는 시사 으로 비 출산 서비스를 한 법 /제도  장

치의 마련, 실행기 의 설치와 유 기 과의 력,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상담과 홍보

부분에서 제언이 이루어졌다. 

■ 중심어 :∣독일∣비밀출산법∣비밀출산 서비스∣임신상담소∣
Abstract

In korea, the infantile abandonment is increasing recently. In this situation,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vertrauliche Geburt)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korean practi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onfidential birthservice” is centered on pregnancy counseling center. Through this service, 

pregnant women in crisis are assured of their anonymity and can safely bring baby into the 

world. After the child is 16 years old, they can lea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of their biological 

mother. These “confidential birth service” has received positive evaluation in terms of 

accessibility, sustainability and reliability of services, linkage and cooperation among agencies, 

quality of counseling and publicity. Implication for Korean pratice include the provis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confidential birth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implementing 

agencies,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capacity of 

practitioners, as well as suggestions in the field of counseling and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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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행 입양특례법은 무분별한 아동입양을 이며 아

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내 입양을 증진한다는 명분

으로 2011년에 개정되어 지 까지 존속해왔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아동 유기가 증가했다는 비

을 받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하기 해서는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인 사항을 알려야 하는 부담

을 가지게 되어 아를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늘

어난 것에 기인한다[1]. 실제로 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여성청소년 쉼터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아이를 

출산한 후 종교단체에서 운 하는 베이비 박스를 이용

하는 경우가 있으나[2] 그 수가 매우 고 다수 지역

에 임산부들을 출산 부터 출산 후까지 돌보는 상담시

스템이 없다. 

이 듯 임신 여성을 돕는 시스템이 미흡한 가운데 김

상용은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통해 임신 여성들이 “사회

으로 동반하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고[3], 이선형은 베이비 박스 등 아유

기의 문제해결을 해 미혼모 기상담과 익명출산 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지 하고 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돕기 해 비 출산법을 제정하고 임신상

담소를 통해 임신 여성을 효과 으로 돕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된다. 

독일에서는 2000년 이후 베이비 박스가 증가하는 등 

아유기문제가 사회 인 이슈가 되어왔고 2013년 비

출산법이 제정되어 임신 여성과 아동 양자의 권익을 

모두 보호하고자 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비 출

산법은 임신상담소를 주된 개입기 으로 지정하여 

기에 처한 임신 여성에게 필요한 개입을 하게끔 돕고 

있고 시행 3년이 지난 후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  

리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5]. 

실제로 시행 후 3년이 지난 2017년에 비 출산법과 

비 출산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여성 노인 가족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보고서는 비

출산서비스가 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을 돕는데 효

과 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고[6] 이 서비스를 통해 그 

까지 있었던 익명출산과 익명인도가 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7].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성공 인 비

출산서비스의 사례를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를 심

으로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의 실천 장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독일의 비 출산제도와 련된 선행연구로 먼  신

동 과 엄주희는 독일의 베이비박스의 황과 그 안

으로 등장한 비 출산법 제도의 내용에 하여 다루고 

있다. 신동 은 독일의 비 출산제도가 베이비박스에 

미친 향과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 을 분석하고 있

으며[8], 엄주희는 독일  체코의 베이비박스와 그 입

법  해결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에 

한 제언을 하고 있다[9]. 신옥주와 서종희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비 출산법제의 련성과 비 출산법제를 도입

할 필요성에 해 정 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0][11]. 이  신옥주는 베이비박스를 철폐하는 조건

으로 비 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

속해서 안경희는 독일 비 출산제도의 내용에 한 소

개와 평가를 거쳐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으로 비 출산제도

의 도입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제도, 아동의 통을 알 

권리 보장, 임신 여성을 한 상담제도의 필요성을 주

장하고 있다[12]. 마지막으로 김상용은 독일의 비 출

산법제를 우리 가족 계등록법의 기본  개정 방향으

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 하고 있으며 더불어 미혼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폭넓은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3]. 이상의 독일 

비 출산제도 연구들을 살펴보면 독일 비 출산법  

련 제도의 소개와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자는 이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독일의 비 출산법이 제정된 후 실제 비

출산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장에 주목하고자 한

다. 지 까지의 선행연구  실천 장의 사례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본고는 비 출산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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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내용과 여러 역에서의 평가결과를 정리함

으로써 독일 비 출산 서비스 실천 장의 목소리를 실

제 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II. 비밀출산서비스의 내용

2000년  이후 독일에서는 기에 처한 임산부들의 

자기결정권 존 과 아동의 생명보호를 목 으로 베이

비박스가 증가하기 시작하 으나 동시에 베이비 박스

는 아동의 유기를 조장하며 아동이 자신의 출생에 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회 인 논란의 상이 

되었다. 이미 베이비박스와 함께 익명인도, 익명출산 등

의 익명 탁제도1)가 실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독일 윤리 원회와 정치권을 심으로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드디어 2013년 비 출산

법(SchHiAusbauG)이 제정되어 2014년 5월부터 시행

되었다. 비 출산법은 임신 여성에 한 지원강화와 비

출산서비스의 도입을 목 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목

을 해 임신갈등법 등 출생과 계된 기존의 련 법

령들을 개정하고 신설사항을 도입하 다[13]. 

이러한 비 출산법에 바탕을 둔 비 출산서비스는 

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그들의 아이를 의료상의 처

치가 없는 험한 상황에서 홀로 출산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아를 유기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을 방

하여 기에 처한 임산부들과 아를 함께 돕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 출산서비스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상담과 의료지원을 받으며 비 리에 자녀를 출

산할 수 있고 자신의 신원을 , 비공개하여 자녀가 

16세가 되기까지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14].

본고에서는 구체 으로 비 출산서비스가 제공되는 

차와 비 출산 서비스의 확 를 해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을 심으로 비 출산서비스에 해 고찰하도록 

한다.

1) 익명인도: 자녀의 친생모 등이 아동보호시설의 직원에게 자신의 인

사항을 밝히지 않고 아이를 맡기는 것, 익명출산: 임신 여성이 익

명으로 출산기 에서 출산하고 출산 후 아이가 시설에 인도되는 것

1. 비밀출산 서비스의 절차

 독일의 비 출산서비스는 임신상담소를 심으로  

운 되고 있다. 먼  임신상담소를 방문한 임신 여성은 

철 한 비 보장 하에 한 사람의 상담가와 연결되어 임

신 후로 상담과 보호  원조를 받게 된다. 상담은 개

방성을 원칙으로 하여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

되므로 임신 여성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끔 강요되지 않는다[14].

문 인 상담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상담가는 임신 여성에게 합한 도움을 주어 여성이 스

스로 해결책과 안을 찾도록 진하며 상담은 두 단계

로 나 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 비 출산법의 기조를 이루는 철학은 

가능한 한 친생모와 아이가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으

로 친생모가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고 아이와 함께하

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임신 여성이 

이 도움을 원하지 않고 계속 익명으로 남아있기 원할 

경우 비 출산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계의 상담에 들어

가게 된다.

두 번째 단계: 임산부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

하지 않고 비 출산을 하기로 했을 경우 임신상담소는 

그에 따르는 상담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출산 후

의 후속조치까지도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임신상담소

는 여러 유 기 과 력하게 된다. 

먼  임신 여성은 자신의 가명과 아이의 이름을 정하

고 임신상담소는 임신 여성의 인 사항을 투에 

하여 연방가족,시민사회문제청(Bundesamt fue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에 보내는

데 이를 통증명서(Herkunftsnachweis)라 부른다. 이 

통증명서는 아이가 16세가 되기까지 보 되고 이후 

친생모의 동의하에 아이만 열람할 수 있다. 자신의 인

사항을 달한 후 임신 여성은 임신상담소로부터 병

원이나 조산원에 연결되며 이때부터 임신 여성은 그녀

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명을 사용하게 되고 임신상담

소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병원이나 조산원에 달한

다[14]. 이어서 임신상담소는 아이가 태어나게 될 할

구역의 청소년 청에 출생 정일과 임신 여성의 가명을 

알려주고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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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병원과 조산원은 임신상담소에 아이의 출생

일과 출생 장소를 달하고 아이의 이름과 엄마의 가명

을 신분등록청에 보내 출생등록을 한다. 신분등록청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교부하고 비 출산에 의한 출산

의 보고를 가정법원에 하게 된다. 임신 여성이 임신  

임신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후에 

비 출산의 의사를 비쳤을 경우에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출산 후 친생모의 친권은 정지되지만, 가정법원에

서 완 한 입양결정이 나기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자

신의 익명성을 포기하고 아이가 험에 처하지 않는다

는 조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비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온 히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임신상담소는 1년마다 상담기록을 기 로 비 출산에 

해 수집한 자료에 한 보고서를 연방가족.시민사회

문제청에 제출해야 한다[14]. 한 비 출산서비스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연방정부는 비 출산 서비

스의 효과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15].

2. 비밀출산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조치

비 출산 서비스의 확 를 해서는 이 제도가 여성

들과 아울러 들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화/ 인터넷 서비스,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2.1 핫라인 전화“위기에 처한 임산부들”

국 으로 24시간 운 되는 무료 상담 화가 설치

되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

성들에게 도움을 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앙 핫라인 

화 상담을 통해 임산부들은 사람을 직  면해야 하

는 부담 없이 필요시 비 출산에 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한, 핫라인을 통하여 임산부들은 자신이 거주하

는 곳 인근에 있는 임신상담소와 병원의 소개를 받기도 

한다. 2017년 1월부터 화 상담은 18개의 언어로 지원

되며 통역을 통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수화통역서비스도 인터넷사이트 www.geburt-vert

raulich.de를 통해 근할 수 있다[15].  

2.2 인터넷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 “www.geburt-vertraulich.de"는 

비 출산서비스에 한 포 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인터넷사이트는 독일 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인된 임

신상담소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온라

인 상담을 진행하여 화서비스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온라인 상담은 내담자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메일이나 채 을 통해 독

일어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이 서비스가 “임

신한 그리고 많은 질문의”라는 사이트를 통해 더욱 발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핫라인 화서비스 “ 기에 

처한 임산부들”과 직  연결되어 있어 임산부들이 개인

인 상담에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15].

 

2.3 홍보

비 출산서비스는 홍보작업을 통해 상자와 에

게 더 잘 알려지게 된다. 익명 상담홍보, 핫라인( 화 

서비스)홍보, 임산부들을 한 포 인 도움과 비 출

산제도에 한 홍보와 캠페인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자

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여성들이 임신상담소

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고, 한 임산부들이 수치심으

로 인해 입양의 가능성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다. 캠

페인은 여자 화장실이나 산부인과 기실 같은 고립된 

공간이나 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공간인 역이나 고

속도로 휴게소 등에 래카드를 붙이고 홍보지를 배

하거나 시내버스나 장거리 교통수단에 홍보스티커나 

홍보 고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름 휴가 기간에 집

으로 이루어졌다[15].

이 캠페인은 2014년 비 출산법이 발효되면서 시작

되었고 연방정부는 이를 출 물과 로젝트를 통해 보

완한다. 연방가족,시민사회문제청은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에 없는 임신-어떻게 될 것인가?”라

는 제목의 여성 건강을 한 의사 회의 로젝트를 지

원했는데 이 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

에 한 주제로 천여 번의 교육을 하 다. 출 물로는 

2016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행한 “ 의 변화 

입양”이라는 잡지가  독일의 청소년청, 입양 재 기

, 복지단체 등에 배포되었다. 매거진 발행의 목 은 

입양을 보내는 친생부모에 한 의 인식개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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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는 것이다. 잡지의 내용은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와 

입양아, 양부모의 이야기들을 엮은 인터뷰와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15].

   

III. 비밀출산서비스 평가의 내용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비 출산서비스가 도

입되고 3년이 지난 후 이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

서를 발표하 다. 평가를 통해 이 서비스가 소기의 목

을 달성했는지,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서비스 상들에

게 수용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평가를 한 자료는 임신상담소, 출산 지원기 , 

청소년청, 신분등록청, 입양 재 기 , 가정법원 등 비

출산서비스와 련된 기 들과 일반 을 상으로 

2015년과 2016년에 수집되었고 각 목 에 따라 양  조

사와 질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15]. 비 출산 서비

스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정 인 평가를 받았다.

1. 낮은 진입장벽

비 출산서비스의 주된 개입기 은 임신상담소로 이

곳에서 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 인 상황을 제삼자에게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음을 고려하여 

비 출산법은 여성들이 임신상담소의 비 출산 서비스

를 복잡한 서류  행정 차 없이 가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로는 비

출산서비스의 내용에서 소개한 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이 있어 여성들이 비 출산서비스에 다가가는 것

을 쉽게 해 주고 있다. 임산부들이 비 출산서비스에 

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산부인과의 소개를 통하거나 

화/인터넷 상담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임신상담소를 

찾아가는 등으로 다양한데, 화  인터넷 상담이 가

장 요한 정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화나 인

터넷을 통해서는 비 출산에 한 본격 인 상담이 진

행될 수는 없지만, 기에 처한 임산부가 비 출산 서

비스의 원조체계로 들어가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15].

2. 넓은 네트워크와 실무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비 출산서비스가 정 인 평가를 받게 된 바탕에

는 임신상담소의 넓은 네트워크와 유 기  실무자들 

간의 긴 한 연계와 력이 있다.  독일 1600여 곳에 

갈등상황에 처한 임신 여성들을 개인 인 상담을 통하

여 돕고 비 출산을 한 문 인 상담을 제공하는 임

신상담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더불어 임신상

담소는 각 지역에 소재하는 유 기 들과 력하며 기

들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는 조정책임자의 역할을 담

당했다[15]. 구체 으로 임신상담소는 병원, 조산소, 청

소년청, 입양 재 기 외에도 신분등록청이나 산부인

과, 다른 상담기 이나 의료운송업체들, 가정법원 더 나

아가 비 출산법의 도입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익명

출산 실천 장과도 함께 일했다. 특히 임신상담소와 입

양 개소 사이의 력 계가 주목을 받았는데 몇몇의 

경우에는 임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여성과 입양 

개 기  사이에 신뢰 계가 형성되어 이 여성과 입양

을 한 양부모 사이에 개인 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

다[15]. 

불분명한 이나 문제들은 몇몇 작은 경우 는 부수

으로 련된 계자들( 를 들면 병원 운송 인력이나 

시간제 인력)을 심으로 나타났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실무자들은 잘 처하여 임산부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

록 도움을 주었다. 더불어 부분의 임신상담소는 장

에서 장기간 비 출산사례가 없을 때도 비 출산서비

스에 한 정보와 비가 력 트 들에게서 잊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고 이러한 역량은 규칙 인 네트

워크 모임과 실무자들을 한 보수교육을 통해 더욱 강

화되었다. 종합 으로 비 출산 제도의 실행은 쉽지 않

은 일이지만 계자들의 훌륭한 력과 실행력 덕분에 

부분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15].

3. 서비스의 지속성

비 출산서비스는 이 에 존재했던 아 익명 인도

(익명출산, 베이비박스, 익명인도)에 한 지속 이고

도 확실한 안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 출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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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는 임산부들을 한 지원은 한시 인 로

그램이나 로젝트처럼 기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지속

해서 제공되었다. 이 게 서비스가 지속 해서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은 비 출산법이라는 제도 인 틀과 임신

상담소를 심으로 하는 문 인 기 네트워크와 인

력, 그리고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연방정부가 온 히 

담당하는 재정 안정성에 기인한다[15].

4. 서비스의 신뢰성 

비 출산법에서 규정한 비 출산서비스가 실제 장

에 잘 안착하여 정 인 평가를 낸 배경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아울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한 

여러 노력이 깔려있다. 

4.1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신뢰성의 요한 요소  하나는 비 출산을 한 상

담의 질이다. 상담의 높은 질을 통한 신뢰를 얻기 해 

독일 정부는 먼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

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펴 낸 “비 출산을 

한 임신상담소 인력의 역량 강화를 한 매뉴얼”은 

상담시행 시 고려되어야 할 주제들,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한 커리큘럼, 역량 강화와 보수교육을 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매뉴얼에 실려 있는 상담 인

력 역량 강화 커리큘럼은 국 으로 일률 인 방향성

을 제공하고 있어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15]. 한, 화 상담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은 여성 

문인들로 구성된 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특별히 행해

지는 교육내용에는 비 출산을 한 법률 인 규정이

나 임신상담소의 업무방식 등의 문 인 주제와 상

자에 합한 상담( 기상황에서의 상담, 쉬운 용어 상

담, 상담에서의 다문화 감수성)내용들이 다루어진다. 

상담 인력은 주로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로 구성되

어 있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해 정기 인 교육과 연

수가 슈퍼비 이나 사례보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러한 노력이 상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15].

4.2 체계적인 기록과 보고시스템

비 출산을 한 임산부 상담과 어 이외에도 비

출산법은 기록과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 33

조에 의하면 상담 인력은 비 출산에 한 모든 상담내

용을 임산부의 익명처리하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기록에는 각각의 상담 차와 통증명서의 교부와 송

부내용이 실려 있다. 이 기록은 매년 작성되어 해당 

청을 거쳐 연방가족, 시민사회문제청으로 보내진다[15]. 

기록시스템은 화 서비스에도 갖춰져 있어 화콘

택트 수, 시간, 상담의 길이, 상담  발생한 문제, 상담

의 내용, 다른 기 으로의 연계 등의 내용이 장, 보

된다. 이 기록시스템은 화 서비스 사용의 정기 인 

평가를 가능  하고 이로써 화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그런데 이 과정  임산부의 개인 인 정보

가 수집되거나 장되지 않는데[15] 이 게 세세한 부

분까지 배려하는 이 비 출산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

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4.3 비밀보장의 준수

산모에게는 16년 동안 익명성이 보장된다. 산모는 비

출산서비스의  과정에서 가명을 쓰고 자신의 실제 

이름을 임신상담소에 단 한번 알리는데 이에 해 임신

상담소의 상담가들은 비 보장의 의무를 지닌다. 출생

신고서는 교부후 즉시 되고 연방가족 시민사회문

제청에 의해 안 하게 보 된다. 데이터의 보호와 기록

에의 근권도 제한된 인력에만 허용된다[15]. 비 보

장과 련하여 특기할 만한 은 미성년인 임산부도 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4 실무자를 위한 적절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비 출산서비스가 장에서 잘 자리매김하기 한 

조건은 비 출산법과 비 출산 서비스에 한 정보를 

신속하게 악하는 것으로 다행스럽게도 실무자들이 

이에 한 정보를 잘 할 수 있었다. 이들이 정보를 얻

는 가장 주된 통로는 임신상담소에 배포된 가족노인여

성청소년부의 자료들이었다. 이 자료들은 비 출산법

과 비 출산의 차  비 출산 유 기  연락자 명단

을 포함하고 있어 실무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기 뿐 아

니라 타 력기 과의 네트워크를 해서도 매우 도움

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무자들이 비 출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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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15]. 특별히 화 서비스는 상담 인력들을 해 지식과 

정보 랫폼으로서의 내부 인 데이터뱅크를 가지고 있

다. 데이터뱅크는 임산부들과 비 출산을 한 계속된 

연계와 실제 인 도움을 한 주소데이터 뱅크( 를 들

어 임신상담소와 병원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고 데이

터뱅크의 리  유지 보수를 해 이를 리하는 

리처가 새롭게 설치되기도 하 다[15].

4.5 개개의 문제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상담

기 임신 여성들을 한 비 출산 상담에서 요한 

것은 복합 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는 임산부들

과 신뢰 계를 형성하여 그들을 도울 기회를 얻는 것

이고 이런 이유로 임산부와 상담가들 간에 개인 인 만

남을 가지는 것이 요하다. 임신상담소의 개별 인 상

담은 산모와의 지속 인 상담을 가능  하여 상담을 받

았던 산모의 3/4이 한 상담원에게 계속 상담을 받았음

을 보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별 인 상담은 산모가 

비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 비 출산의 반이 

넘는 사례에서 산모들은 아이의 출산 후에도 상담소와 

계속 연락을 취하 다. 산모들은 한 비 출산과 입양 

결정 후 다시 아이를 돌려받고 싶을 때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반이 넘는 경우의 비 출산 사례에서 

임신상담소를 통해 산모에 한 정보가 입양 재 기

으로 달될 수 있었다. 1/3 정도의 사례에서 산모들은 

임신상담소의 상담원에게 아이를 한 메모나 물건을 

남기기도 했다. 비 출산법은 임신상담소의 상담이 개

별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했는데 실지로 장

에서 개별 인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상담소와 

산모들 간의 신뢰형성이 가능했으며 더 나아가 비 출

산서비스가 정 인 평가를 얻게 되었다[15].

4.6 성공적인 대중홍보

비 출산서비스와 비 출산법은 잠재 으로 련되

는 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에서 45세 사이의 여성들을 상으로 한 화 설문조사

에서 41%의 여성들이 이 법에 해 구체 으로 알고 

있었고 화 서비스에 해서도 36%의 여성들이 인지

하고 있었다. 모든 여성이 비 출산에 해 듣지 못했

다 하더라도 81%의 여성들이 임신과 임신갈등상황에

서 임신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

다. 이 여성  많은 수가 한 어디서 어떻게 임신상담

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는지 숙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매체  인터넷과 캠페인을 통한 극

인 홍보가 큰 역할을 했다. 이 여성들은 한 비 출산

서비스와 비 출산법을 통해 아이와 산모의 이익이 균

형 있게 조정되는 을 정 으로 평가했다[15]. 

IV. 결 론

1. 요약 

독일은 2014년 비 출산서비스의 도입 후 재까지 

기에 처한 임산부들과 아의 복리를 한 노력을 계

속하고 있는 으로 이 서비스의 도입후 3년이 지나 시

행한 연방정부의 평가보고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정 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먼  

기상담 화와 인터넷상담을 통해 기에 처한 산모들

이 상담에 쉽게 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고, 본

격 인 산모들과의 상담이 넓은 범 에 걸쳐 제공되는 

역량 있는 임신상담소의 상담가들에 의해 성공 으로 

진행되었으며, 출산이후의 후속조치도 여러 기 들의 

력과 연계속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들에게 비 출산서비스가 

리 알려지고 결과 으로 들에게서 정 인 평

가를 얻게 되었다. 한 비 출산서비스는 그 까지 

독일에 있어왔던 아익명인도에 한 합법 인 안

의 가능성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서비스는 

기상황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제한 이지만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안 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아

동의 욕구와 권리에 부응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2.1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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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독일은 기에 처한 임산

부들을 돕는 방안으로 비 출산법을 제정하여 3년째 

비 출산서비스를 시행 이다. 이미 다수의 학자가 주

장하고 있는 내용이지만[3][8-12] 자도 한국에서 독

일의 비 출산법과 같은 법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독일의 를 보면 실무자들이 베이비박스 등 이

 익명인도 제도를 실시 할 때에는 법  규정이 없어 

실천 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비 출산법과 비 출

산서비스의 도입이후 재정 인 뒷받침은 물론 주무기

인 임신상담소를 통해 안정감을 가지고 실무에 임한

다는 평가를 하 음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 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실제 2014년에 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돕기 

해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부산에서 있었

으나 베이비 박스가 아유기를 조장하는 불법 시설물

이라는 이유로 해당 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설치하

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16] 존하는 극소수의 베이비

박스에 해서도 비 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더욱이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곤란한 처지에 놓

인 임산부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자들과 실무

자들을 심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재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17]. 이 법안은 곤경

에 처한 임산부들이 산 부터 산후까지 익명으로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임산부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도 안 하게 아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장치가 필요

하다.      

2.2 실행기관의 설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더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따른 실천

장의 역할이 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때 임신상담소

를 심으로 하는 독일 비 출산서비스의 내용이 참고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독일의 임신상

담소가 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돕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아직 한국에는 임신상담소와 같은 기능

을 하는 기 이 거의 없다. 기임신 여성을 돕는 기

들로 극소수의 여성청소년 쉼터와 베이비박스가 있으

나 여성 청소년 쉼터의 경우 제한 인 기본  서비스만

이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베이비박스의 경우에는 운  

기 사용자가 아무런 인  없이 아이를 베이비 박

스에 넣고 가도록 했으나 재는 사용자들이 꼭 먼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직  

키우겠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는 독일의 임신상담소의 

경우처럼 산 부터 산후까지 체계 으로 산모를 돌보

지 못하며 더구나 합법 인 시설물이 아니어서 논란의 

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

정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베이비박스 등 익명인도 제도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해 임신상담소를 주축으로 한 비

출산서비스를 도입하 고 이 제도가 잘 정착한 것을 

볼 때 한국에서 임신상담소와 같이 거 기능의 역할을 

하는 기 들을 설치하거나 존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센터등을 거 상담소로 삼아 임신 여성의 제반 문제를 

한 상담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18]. 

한, 이와 함께 요한 것은 계된 기 들과의 네

트워크이다. 독일의 경우를 볼 때  독일에 걸쳐 분포

하는 임신상담소 네트워크와 입양기 , 병원, 조산원, 

가정법원, 신분등록청등 유 기 들과의 긴 한 력

계가 비 출산서비스의 실행에서 요한 역할을 했

다. 임신 여성의 출산 후  과정에 걸친 서비스는 많

은 기 과 인력들이 함께 투입되는 서비스로 기  간의 

연 와 력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

다 할 것이다. 실제 한국의 청소년 한부모를 돕는 구청 

 주민센터의 경우 연계부재의 불편을 호소하는 한부

모들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한 책마련이 필

요하다[19]. 

2.3 교육, 훈련과 자료제공을 통한 실무자 역량강화

이뿐만이 아니라 실천 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한 독일의 노력을 여겨보아야 한다. 

독일 정부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실무자

들을 교육. 훈련하고 있고 임신상담소뿐만 아니라 청소

년청, 병원, 조산소들의 실무자들에게도 필요한 자료들

을 제공하며 서로 연계 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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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기술하 듯이 실무자들은 실제 가족노인여성청

소년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과 정보의 도움을 많이 받

았다고 평가한다. 상담 시에 바로 쓰일 수 있게끔 행동

요령을 간략히 기술한 실무 응 매뉴얼이라든지 실제 

사례를 다루어 보면서 받는 교육과 연수 로그램, 각 

유 기 들에게 특화된 정보와 유인물, 타 기 과의 연

계를 한 주소들을 배포하여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게 한 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 생

각된다. 

특히 화 서비스의 경우 임산부들을 돕기 한 임신

상담소와 병원 등의 주소 데이터 뱅크를 갖고 있어 임

산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각 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8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 

다문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이다.

   

2.4 상담

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인터넷과 화 상담을 통

해 임신상담소에 한 근성을 높이고 이후 임신 상담

소와의 연계를 통해 한 사람의 상담원이 임신 여성을 

출산 후의 모든 단계에 동행하여 개별 인 상담을 제

공하며 임산부의 익명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를 포함한 임산부들에게 철 한 비 을 보장하는 , 

양육이냐 비 출산이냐의 결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

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 하는 은 우리나라에

서 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돕는 상담이 어떠해야 할지

에 한 시사 을 던져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 청소년 헬피콜과 같은 

화 상담 채 이 있는데 이곳에 미혼모 담인력을 두어 

임신 련 기 응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생

각해 볼 수 있으며[19] 임신상담소와 같은 기 은 아직 

없지만, 기에 처한 임산부를 상담하는 기 에서 임산

부의 개별 인 상황을 고려한 담상담사를 두어 출산 

후의 모든 과정을 보살피는 것과 이 모든 과정에 익

명성의 보호와 비 보장, 자기결정권의 존 을 통해 임

산부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5 홍보 및 교육

한편 비 출산법은 비 출산서비스의 확 를 해 

화 핫라인, 인터넷 상담, 안내서를 통한 홍보 등 비

출산제도에의 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기에 처한 임산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들에

게 극 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재 으로 

련된 가임기 여성들이 비 출산서비스에 해 숙지

하게 된 , 비 출산서비스와 비 출산법을 담은 출

물을 발행하여 들의 인식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을 

상으로 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비 출산이라는 테마가 민감한 부분이

어서 홍보와 교육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쉬쉬하는 

것보다는 독일의 경우처럼 공공의 역으로 끌어내 다

루는 것이 실 으로 볼 때 명한 응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청

소년들이 성에 한 교육을 제 로 받지 못하고 성  

욕구를 음성 으로 표출하여 미혼모 내지 한부모가 되

는 일이 많고 실제 한국의 경우 다수 미혼모가 10  

청소년들인 것을 볼 때[19] 극 인 성교육과 홍보는 

방과 혹 이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근

성의 차원에서 매우 요하다. 더 나아가 체 들

을 상으로 비 출산법과 비 출산서비스를 홍보함으

로써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

인 인식과 자세가 확립,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6 기타 제언

본고의 평가 부분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독일의 

비 출산서비스에 한 부분의 정 인 평가 이면

에 아가 16세가 된 후 친생모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

는 부분에서 아동과 산모의 이익이 치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해야 할 으로 지 되었다[15]. 

원칙 으로 비 출산법은 아동이 16세가 된 후 친생

모의 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친생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친생모와 아동

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독일 가정법원은 방의 이해

계를 견주어 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특히 비 출산 서비스가 시행되고 

16년이 지난 2030년 이후 실제 인 쟁 이 될 것이다.

재 한국의 친생부모들이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580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자신의 인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으로 비록 먼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원이 아이에게 알려지는 것을 곤란

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독일의 비

출산제도를 참고할 때 이 부분에 한 우리 나름의 

고려와 처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 출산 서비스의 도입과는 별개로 아를 

입양 보내거나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친생부모

가 키울 수 있게끔 돕는 정책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독일의 비 출산서비스에도 들어있는 내

용으로 산모가 상담을 받을 때 바로 비 출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부모가정

지원법과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

만 아직 많이 미진하다[19][20]. 를 들어 경제  지원

방안만 보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되는 

아양육 여가 무 낮아[21] 한부모들이 아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증액을 통한 양육 여의 실화

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한 인식개선 노력

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에 한 부정 인 인식과 차별

은 일반 들은 물론 의료인이나 주민 센터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이들을 극 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서비

스 문가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상으로 각 문직

에 한 보수교육도 시 한 실정이다[22]. 이에 극

인 인식개선을 통해 한부모가정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

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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